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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경장이 어문 생활에 끼친 영향 

- 교과서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교수) 

1. 머리말 

1. 0. 19세에서 3싸기굉 성어E는 길목에서 우리는 정치、 ;성제， 문화， 샤회 등 모든 

영역에 결친 획기석인 선판삽Q.~서 이른바 1894년의 갑오경성앙 경혐제 썩양다‘ 우리 

는 역사의 흐름이란 단절되지 않으며 앞선 시대와의 인과관계에 의해서 진행한다는 점을 

전제하면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변화란 있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근대 서구의 문화. 문물과 접촉함으로써 시작된 근대화를 지향하는 한 시기의 출 

발점으로서 갑오경장은 특히 우리의 역사적 시간과 공간 속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그 의의를 크게 갖는다. 이때 ‘갑오경장. 이라고 하는 의미는 관점과 영 

역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 그 기저에는 이전의 전통적 가치관에서 벗 

어나 보다 씨핏유 께또의 필‘;많짜 근대적 사회 구조로의 

한 인식의 전환은 이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양복의 착용. 서양식 이발， 태양려씨 채용윷 것 하여 

교통기관의 변혁， 의무교육씩 싶사와 뼈꿇興驚윷 위한 

실제 교육의 치짱‘ 신설과 서적 , 싼지의 발간， 言文-致의 I행γ니‘ 용학 . (겹극 ” 음악 

· 체육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곧 기존의 가치와 형식을 벗어나 사회의 모든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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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물라는 이 시기의 우리 어문이 지니는 성격은 대체로 근대국어와 비교할 때 거의 유사 

한 모습을 보이면셔도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국어의 특정과 비교하여 부분적으로 

는 차이를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다. 

2. 1. 개화기 교과서에서도 정읍문자의 창제와 합께 오랜 역사를 지니는 표기문자 가운 

데 하나얀 합용병서자가 활발하게 샤용되고 있다. 개화기 교과서에서 확인되는 어두， 또 

는 어중 위치에서의 .λ. 계열과 ‘ H’계열은 다음과 같다. 

) 

, 

이
 

n
υ
 

질， 꼬리， 꾀꼬리， 찌 

쩌지게， 잇진러， 

넙， 옛북， 쭈러， 쩌러질， 

쩌룻치니， 풋풋후게 

써 ‘얘 ’ 쩌， 쩔， 짜 èL 빼여， 뾰족후고， 뽕누이다 

(4) ‘J;J.' : '21 쭉， 찍어， 씩질렬， 훌찌어다， 지율찌니라 

깅 '1:1'계염 

없l 

엣난. 뿌이여， 무휠 

우리의 음운사에서 합용병서에 대해서는 각자병서와 함께 오랫동안 꾸준한 논의가 이 

어져 왔다. 특히 ‘^'계와 '8 ’계의 합용벙서자는 각각 된소리와 어두자음군을 형성하였 

음이 밝혀졌고 이후에는 이들 문자가 모두 된소리를 나타내는 합류의 과정에 주목하게 

되었다. 주지하듯이 15세기의 합용병서자는 .人.계열과 ‘\:l'계열 및 ‘바’계열의 세 계열 

이 있었다. 이들은 이후 점차로 감소되어 洪允杓(1얹었 : 116-117)에서는 l쩌기 말에서 

l빼기 중기에 이르러서는 두 개의 삼자합용자와 ’뾰. 이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씨려한 강소 추세까 셰속되어 1얘1171 말에 이르러서쓴 ‘ U’ 시|열의 캅용벙서자가 

함되었으며 단지 .지 f(, 써 없 없’ 와 짚。1 일곱 개만 

파과서를 통하여서도 이러한 김 추세는 쳐}속챔서 이어지고 

근대국어에서 사용되었던 

역시 ‘人. 계열로 대치되었던 

。-g 。-n 이
 사
 ).} 
。

5) 근대국어에서 쓰이는 'A' 과 결합한 유기음의 합용영셔로는 .셔. )'E. M. )3.'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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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떤 개화기 교과서에서 각자병서에 의한 어휘 예는 .쓰다. 싸홈. 쏘아. 둥과 같이 

‘μ· 만이 나타난다. 이는 어두 위치에서 ‘끼， [1:, 뻐， M' 와 같은 된소리의 기능을 가지 

는 각자병서가 18세기까지는 완성되었음을 고려할 때 특이한 양상이기도 한 것이다6) 이 

러한 특정은 표기자들이 이들에 대해 가지는 인석과 관련을 짓기도 하지만 합용병서자와 

음성적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 오랫동안 관용적으로 사용되었던 ‘A' 계열의 

합용병서에 그대로 이꿀린 것으로 판단된다. 

브려냐는 표기의 형식도 또한 

형식에서 출발하여 

파정을 지적하는 것이 

중철 표기에 대하여는 

보아왔다. 그러나 

개화기 교과서의 자료에서도 

을 살펴 보영 나듭나ij샅 섬섭삼 .tt.기 원칙이 있다는 것을 

중첼 형석이 단순히 과도기적인 과정으로만은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뭇하기도 한다. 이 

러한 태도는 또한 박종희 (1993 : 없6-647)에서 중첼 표기는 형태주의도 아니고 음소주의 

도 아닌 조유적안 이중유젖생윷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새로분 지척에서도 뒷받침한다. 

7) 개화기 서에서논 [11 채 챙태를 밝혀 적는 분철 표기씩 

적으로는 ‘딸녀시나‘ 불너‘ 항시. 둥과 같은 중철의 

상은 일정한 표기 원칙이 쩍핍찍에 었지 않은 당시로서는 

당연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표기 형식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형성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한다. 발음 과정과는 달리 형태를 밝혀 적는 표기 형식에 관한 

“혐@獨뽑’에서의 다음과 같은 기록은 이러한 태도를 잘 보여준다. “이제 대개 두오끗훌 

셜명한노니 비유컨대(이거시)라흥면입이숨창나 본문법이(이것이)니 이거슬 이거세 이거 

스로i 는것이다 (이것을) (이것에) (이것으로) 한는것이 본법인즉 말훌제는 이거시 이거슬 

이거세 이거스로 이러케 입을샤아훌지라도 만일글노쓰면(이것이) (이것을) (이것에) (이것 

으로)이러케 졌k껏시윷흉커시(띄어쓰기는 원문 그대로입)‘ 이제 채화기 파과서에서 

의 표기 형성응 써햇제 샀혀나X 았는지 먼저 ‘λ’과 ‘ c' 

표기 

꺼쳐 형 

과정 
기
 
와
 
형
 

표
 
바
 
유
 

’샤. 이후 처음으로 어두 위 

의 차례로 쓰이면서 18세끼에는 

^받침은 철저하게 분철 R시날 
방식이 잉 사갑진 서171 말까지도 ‘̂  만이 중철 표기를 
기는 이중음절성파 함께 양읍절성올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17세기 
따Ôf한다. 

츄참 표기 
똥철표 



176 ^~4j동 (' 94년 겨울) 

2.2.0. 중기국어에서 음절말 위치의 ‘人. 과 ‘E ’ 은 그 음가를 유지하고 있었음은 주지 

의 사실이다. 이들은 근대국어에 들어와 비로소 중화의 과정을 밟아 미파화한 음으로 실 

현되었다. 이들은 음절말 위치에서 비록 표기로서는 구별되었지만 음성척 실현은 통일한 

것이였다. 이에 대하여 李基文(1978 : 28)에서는 이러한 미파화는 곧 이들의 표기에도 영 

향을 주었으며 16세기 말에서 시작하여 17세기까지는 이들의 전통적인 구별 표기는 보이 

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田光鉉(1971 : 44-45)에서는 이들 ‘^' 과 'c' 은 잠시 혼 

란한 갚7↑븐 대다자 기에 이르러서는 점차 ‘λ ‘ 이 표 얀일항하 있음을 지 

후행음절의 첫소리가 자음 

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 

부사류에서는 완전히 ‘λ ’ 

확인된다. 

3) ‘ λ 농쉰의 표지 

4) 

벗겨. 웃고. 잇다 

니을계(斷. 지을슐(述) 

듯고. 듯지. 뭇거늘 

빗을신(信) 

엇디 

계속되어 

이러한과 

위의 예들은 ‘^'과 ‘ c' 의 규칙 용언 및 불규칙 용언의 활용형에서 모두 ’人.으로 단 

일화한 것을 보여준다. 어떤 경우에도 음절말의 위치에서 r 의 표기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표기 형식은 19세기말까지도 부분적으로 ‘c' 이 사용되었다는 점에 비추 

어 특징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c' 용언의 경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 

미와 싼을 사용하는데 이때는 

서의 ‘ :i1.j.정을 밟아 음성 [ tl로 그러므로 

이러한 정서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마 활용되 

었다는 

대하여 李翊燮(1986 : 이르러 체언에 

서부F:l 반윷 잡았으떠 18세기에는 일반화되어 19세시싸지 에찌는 젓으로 보고 있 

다. 이러한 분철 표기의 형식은 金重鎭(1992 : 1껑)에 따르면 한자어의 표기에 따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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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어의 자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띄어쓰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모든 교과서에서 

이러한 띄어쓰기의 형식이 일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어서 교과서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國몽j、學짧本”에서는 전혀 띄어쓰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어 

떠한 부호도 사용되지 않는다. 띄어쓰기의 형식은 빈 칸에 의한 것과 권점. 또는 모점에 

의한 방식 및 빈 칸과 동시에 권점도 첨가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新訂尋常샤學”은 

띄어쓰기에 대한 훗기의 태도를 잘 드러낸다. 그 한 예를 보이I연 아래와 감다(마침표는 

원문에서쓴 

싸싹변 서.수풀에서나오고.참사 는. 

와 ?블에서.물깃는소펙와.牛馬가외 」참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오늘과 같은 빈 칸에 의한 형식으로 띄어쓰기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적절한 위치에 권점을 부가함으로써 이는 실질적으로 띄어 

쓰기와 같은 효과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위에서 보여 주는 권점의 위치는 대체 

로 어성 단위에 낳아는 것융 알 수 있다. 이때 자료어 따라서 ;원정의 워지b 어절 또는 

구. 철 장써 단위에 일관성 없이 사용되기도 한다. 표기자의 씩도 확성하시는 않지만 

수식어짜 펴수사에 r 향께 놓이기도 하는데 대체로 긴 문장융 척쟁하깨 자프는 독법상의 

편의를 위한 休止의 위치와 관련이 되는 것으로 짐작되기도 한다. 李基文(1989 : 14)에 

의하면 독립신문은 전형적인 띄어쓰기를 취하고 있는데 이때 특정으로서 형식 명사 ‘것. 

은 윗말에 붙여 쓰며 어근과 결합하는 ‘한다.동사는 띄어쓴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模敢必知”에서도 빈 칸에 의한 방법으로 띄어쓰기를 하지만 이때의 띄어 

쓰기는 오늘의 그것과 큰 차이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매우 정연한 모습을 보여준다. 아래 

에 한 예를 보인대괄호 안의 한자는 원문에서 한글과 함께 병기된 것입) . 

~1 

이 

허뺑홉)니 학부익신이 견국에 

상니 셰게 혈방(列했)의 

싼러창야 

ε} 교육 

나at 는 인 

9) 권쟁써 형식간 l 용 tll 어첸’에서도 나타난다. 밴 칸어 써한 띄어는 년의 .독립신 

문.에서 비롯하며 이때 그 목적은 모든 사람틀이 ‘보기 쉽도록’하는데 있었읍용 잘 알려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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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지식이 우익(톰味)~야 칠실혼용중(훌훌홉夢中)에 잇스니 이 는 교육이 발 

탐치 못흔 연고하 헛치 민망치 아니*허호 

‘最新初等小驚” 행2에서는 띄어&기와 있정을 함께 사용짜 았Cl-， 이때 

기와 모점의 위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모점은 대체로 어절의 구별을 보여 

주지만 띄어쓰기에서는 매우 불규칙하여 어절이나 구와 같은 일정한 기준을 찾기가 어렵 

다. 그 예를 아래에 보인다. 

쌍새가. 싹싹，우았해어L 쓸맛갓치딴쟁이， 다.다라나찌， 새精神이， 틀어온 

다， 올타，오날츰， ~J응윷4、홈홈本， 第二왔위， 옳一課률， I未한갱스니， 새소래도， 

고맙삽내다 

깨화기 

λF용된 권점 

이러한 

확정된 

맡 빈 칸에 

짜정으로 쓰여진 

λ}라지고 

았다. 이들 

가운데 일반적우쇼 양아는 것은 ‘이’ 와 ‘ i ’ 01 다. 주격표지 가’ 능 1007년에 

한 “普通學校學徒用 國語讀本" 1앵년에 간행왼 “最新初等小學n에서 주로 사용되었을 

뿐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그 용례를 확인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주격표지 ‘가. 의 발달 

시 16세기 말이었다논 챔용 깐안하면 이는 채웠커 교과서에서희 천한책씬 표기 태도에서 

있듯이 천짱적씬 표기 형식을 씻어나지 봇하는데 기임혐 것으료 판단된다 

정차확대되어 

시기에 들어와서는 점차 고유어에도 쓰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선행어의 음운론적 

조건에 따라 ‘가.가 연결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를 취하는 특징올 갖는다. 이들과 관 

련된 예를 아래에 보인다. 

) 如此혼집획탱영 k훌」엿누니 

훌훌殺혼 반--.l.:i:J 잊ε1 a} 

(2) 집와大홉휠後애 는 

한따에한옳짜으l잇서 



180 새국어생활 제4권 제4호 ( ‘ 94년 겨울) 

(3) 난감平生~fft호아는者 l쨌慶우회자거 날 

확감zl:빠져나 는分훌를보고 

처격표지의 경우에도 대체로 근대국어와 큰 차이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먼저 이들의 

용례 

8) (1) 양훌을단닐암헨먹을거사업셔지면 

處盧멘잇 는고로모르는 ~ 룹이 업 누이 다 

흔農夫가돗윷남포웅엔"1 

(2) 그캉안늠뭇쌀과누의가어미 후 는얼을거드니 

짧훌田!2! ~I 뺏탔가잇슐터시L] 

우리는tml닝;흔爽快흔짚츠}사넷적융E라보니 

흔나무룰셔|워」운흰皮~을싫고법혀 

중기국써에서 사용씬 처격표지는 유완론적 환경에 따라 에. 애. 이r 까 쓰였으며 

이외얘% 李뚫寧 (1985 17운lπ)이서 지적한 복이 처꺼이이l 사용되는 ‘ 의.가 

이들 처격표지는 점차 그 형태를 단일화하여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에· 만이 사용되었다. 

한편 ’이· R읍 아래에서 쓰이던 ‘예’ :s= 1해1171 후반부터븐 그 기능이 극히 축소꾀했다. 

개화가 교파서에서 흔히 사용되는 행터l로는 페. 이다 이때 ‘에. 는 선핵어의 

환경파 쭈판하여 '1 ‘ 로 끝난 경우에도 ‘예 ι 쩡태로 실현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배우 느 

물게 나타나지만 애.찌에서와 같이 '~l. 의. 를 보여주는데 이는 중기국어에서 특수어간 

교체첼 드21 내던 어휘깐야 아니라 ι에‘률 취하던 명사에사또 확대되어 (션설되고 있는 젓 

이다” 
속격표지로는 주로 .의· 만이 사용되었다. 이는 근대국어의 경우와 일치한다. 그러나 

속객표지에서도 드물기는 하지만 '~I' 도 냐타난다. 즉， ‘나· 는 대명사 ‘깐. 에 속격표지 

‘~j' 찌 쩡합인 것이아， 이들의 예갚 띄얀다， 

9) (1) z뀔와恩짧는산보다놈고바다보다겁흐오이다 

"校는스t룹힘마음율아 룹 탐껴l 종 는터1ι1 

스를보食物나물과榮짧각빗그 동뉴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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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돔쓸바로꾀강슨록후기어려운일이아니로되 

한연 속격 ‘의.의 발음은 .에· 또는 ‘애·로 추정된다. 이것은 쩨， 애.가 단모음화를 

경험한 시기가 18세기 말이었음을 감안한 것인데 때로 속격의 표지로 .에 /애· 가 샤용되 

었다는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개화기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과정은 통일한 것으로 판단된 

다. 그것은 특히 ‘의게’와 같은 여격표지의 표기에서도 확인되는데 이들은 현대국어에서 

의 ‘에게’와 깐으 컷이다. 

2.5. 

l셔썽과도 무관하지 않다. 

같이 일정한 규칙성을 

증가하기 

아는 교과서에 

표71하는 방 

이다. 대체 

서 분휴하였듯이 한글을 이용하는 음씩 외 야쳐}에 속하는 

한자음역 요혹 나누이 전나， 여래어 표기에 대한 구체적암 펀ξ 였녕씩 싼글 마춤 

법 통일안’ 에서 출발하였다. 즉 통일안에서의 외래어 표기에 대한 규정은 ‘표음주의’ 의 

입장과 ‘새 문자나 부호를 쓰지 아니할 것’ 이라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었다. 외래어 표기 

에 대한 구체적인 통일안은 1941년에야 간행되었다씬 이제 개화기 교과서에서 확인된 예 

를보이변 

10) (1) 

(2) 

、

고론부스 나따륜 닝본 첫채싸사 ’ 
제셋도 마씨쩌l셰프 미성안 빗시비洞 바울街 버스먼 버스돈 버엔 

街 벌촬이아 변실바니아 브로두웨 브로클닌 사버탠 사우스街 예ι 
달홉 아라+ 아력산더 어하 이어 어*요 웰홉 월압스 이리노시 

이스더강 클니블난드 토마스 하도손강 하밀돈 허프긴 히라텔히이t ) 
까월드 쩨입스 ) 

米國 法國 西班牙 s2歷

”外來語表記法統-案’은 

조는 다음과 같다. 

原語의 짧字냐 語法的 lI:,illl'"l 
엄하는 한글의 字母와 字形안 

세칙으로 

。H하고 모 

‘二 집 5 原語홉쓸 正S훌히 表示한 萬國音훌記짧득 ‘ 아악 對照表
에 依하여 적읍율 原빼으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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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米힘l加 英솜利國 土耳其 巴훌 뼈蘭國 華盛願

위에서보여 국명， 

이들 외국해지‘ 

한글에 의한 

등이며 한자에 

구미 계열의 

용이하다는 점에서 

표기보다한갈이1 

점올 감안하 

섯이다. 

기과정에서는 종성자음으로는 평읍만을 샤용하며 어두 위치에서의 유기음에 의한 표기도 

빈번하게 쓰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굳이 원음에 충실하고자 특이한 표기를 하지 

?l~려는데 기인종냐 켓으로 생각된다 바몸 [11]을 드러내논 경우에도 고유어의 흉기 

그대로 쫓아 ”갔 L ’ 과 같이 표하뉴 것아다. 

2.6. 강오경장 이후 낙어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함께 전통적으로 지식 계층에 사용된 

순한문체의 형식은 점차 국한문혼용체와 함께 독립신문에서 보여 주듯이 순한글체로 대 

치되기 시착하였다. 이러한 문체상의 변혁에 영향을 미친 것은 *뼈짖 (1973 : 뼈)에 따 

무엇보다도 l앓4년셰 이루어진 獨警 ‘洪範十緣’

히들은 동일한 씨}용에 대하여 공문서셨는 쩨융으로 순한젠체， 순씬글체， 

형식으로 간각 작성펴었던 것이1아， 이능 얘시 官報에서 순한장체， 국한문흔용쐐， 

순한곽체의 차례풍 4않는씩1 이러한 순서딴 분히 의도적인 

혜 있어서 한 방향쫓 시1l~는 것으로 해섯하기도 한다(fI했 

체상의 변화는 개싫기의 .iìl과서에서 그에윷 느러난다， 즉 대쑤운의 .iìl과서에서는 곰한운 

혼용의 형식을 보여준다. 민현석 (1994 : 빠43)에서는 국한문체를 전통국한문체와 개화기 

국한문체로 나누며 개화기 국한문체 역시 서유견문식과 구결문식으로 구분한다111 이는 

단위로 현토한 씻파 찌절 단위로 혔또한 껏올 기준으로 하X 있는데 현토의 

국어의 어운짜 한푼 어순으로 차이찮 섯여 준다. 개화짜서에서도 

함께 가치고 있따. “高等'N훌힘외 어}찮 보자. 

홈A이此홉土에生후앗스니A民된홉利와훌훌륭까失훌지라 

}l我훌生이어~家는f뽑^훌族의集it쳤所아오-園은全g훌흉훌외 集혼者 l라 

11) 민현식 (1994 : 47)에서는 개화기 국한문체는 개화파의 호응 속에 깨화기의 시류 문체로 쓰 
였지만 대중화에는 난정이 많았으며 결국은 용비어천가석의 전통 국한문체로 복뀌하게 되 

는데 이런 경향용 가속화한 것은 계용 잡지들의 전통 국한문체 기사였음응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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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문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글 표기에서는 고유어를 거의 찾옳 수 없으며 단지 

조사와 어미류에 한정하는데 용언의 어미는 ‘#다·동사의 활용형만이 나타날 뿐이다. 이 

들은 전통적인 국한문의 형식과 비교하면 그 차이점이 더욱 명확혜진다. 비교적 우리말 

표기가 적다고 판단되는 ‘小學홈本”에서 몇 예를 아래에 보인다. 

節율直히후야A의 흉룰맛을지언정홈졸曲히후야A의홈룰맛지아니훌것시오罪가 

업시入의뤘윷방윤지어쩌 .. 이업시A의훌훌맛지아니훌지니하 

정효 

이루어진다. 거의 대부분회 

이러한장형문은 연결 

가능해진다. 장형문의 형식은 15세기 이후 근대국어에 이르기η}지 오랜 역사성을 지닌 

것이다. 언해류나 각종 한글에 의한 문헌에서 우리는 이러한 장형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장형문의 특갱은 곧 일부 교과서에서 보여 주는 구어체 형식과 문 

답식의 문장에서웠 분쟁의 천아가 짧아진다. 장형문. 구어처l 찢 분답사 짱장에 해 

당하는예를 

어머니 펀자 l 누가 그 추식(子息)으로휠여곰 착흔사롬이 됩율 원(1홉)치아니 

#리오마는 '1 1 양 ~I 청(훌情)에 빠져 그 후식의 악(惡)흔잉일율 기르':-니 아바 

지 된자 l 그 후식으로 멀니 학교(훌校)에 보내고져 휠여도 그 어머니나 혹(成) 
그 조모(뼈母)가 ~I정에 못니져 반덕(反횟)후는 자 l 만흐니 이거슨 다 녀*의 
학문(훌問)이 업셔 그러홈이니라 

그끗은，우려씌， 

션생 너의 

학도한아 

끗중에，묘흔，봇치.올셔 

보아라 

양곱 여닮 아홉 열이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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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무리 

이제까지 l없4년 갑오경장과 함께 새로운 사회의 개혁이 진행되면서 이루어진 개화기 

로 일컬어지는 시기의 우려 어문의 모습을 개화기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며 보았다. 이 

시기의 우리 어문이 근대국어와 현대국어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그 독자적인 모습옳 확 

인하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문자. 표기， 문체 등을 중심으로 그 특정적인 면을 찾아 보 

려고 하였다.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여 마무리로 삼고자 한다. 

3.0. 근대식 학교 교육의 확대에 따라 요구되는 교과서의 편찬은 동시에 표기의 원칙 

을 세워야 한다는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급격하게 진행된 샤회의 변혁은 이를 

미쳐 확렵하기도 전에 이루어짐으로써 전통적인 표기 형식을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었 

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근대국어의 경우와는 차이를 드러내기도 하는데 이는 당시의 언 

중들이 우리 어문에 대해 갖는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3. 1. 어두 위치에 쓰여진 합용병서는 점차 근대국어와 비교하여서도 줄어져 '1:1’계열 

은 적극적으로 ‘A’계열에 합류되었다'1:1'계열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것은 ‘μ’이 

었는데 이도 ·μ’ 에 합류되었다. 'A ' 계열의 합용벙서와 그 음가를 같이하는 각자병서는 

이 시기보다 앞서 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빈도는 극히 적어 이에 관한 한 매우 

보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3.2. ‘'Å' 과 ‘c’은 우리의 음운사에서 미파화를 겪음으로서 표기체계에도 영향올 미쳤 

다. ‘E ’ 은 점차 ‘À' 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데 이때 ‘λ’과 ‘c' 의 표기상의 혼 

란은 각각 분철의 형식과 연철의 형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주로 분철의 형식을 보여주어 

형태소를 밝히는 입장에 서는 개화기의 자료에서도 ‘À' 과 ‘c' 의 경우는 이러한 태도를 

따르고있다. 

3.3. 띄어쓰기는 모든 개화기 교과서에서 통일되는 형식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띄어쓰 

기의 방안온 대체로 세 형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권점. 모점에 외한 것파 빈 칸에 의한 

것， 그리고 이 둘을 혼합하는 절충적인 형식이다. 이러한 띄어쓰기가 단어의 분류 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여러 방안과 노력은 이후의 띄어쓰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기도 하는 것이다. 

3.4. 격표지에 대해서는 주격， 처격. 속격 등으로 나누어 보았다. 일부 교과서에서는 

주격표지 .이/가‘ 가 활발하게 사용되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 의 쓰임이 더욱 일반적 

이었다. 이러한 까닭은 이 시기의 국한문혼용체의 형식과 관계되는 듯한데 모음으로 끝 

나는 일부 한글 표키와도 특이하게 결합하는 것이다. 처격표지는 ·에· 의 형태가 일반적 

으로 쓰인다. 극히 일부에 특수어간교체를 하는 어휘에서는 ·익/의. 가 드러나지만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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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한정적이다. 속격표지로는 ‘의.로 단일화되어 속격 기능을 가지는 .에/애.는 없다. 

3.5. 외국어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글에 의한 음역 표기와 한자에 의한 한자음역 표 

기로 나낸다. 한글음역 표기시에도 외국어를 전샤하기 위한 인위적인 자형을 따로 만들 

지는 않고 있으며 대체로 국어의 표기 형식을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6. 개화기 교과서에서의 문체는 대체로 국한혼용체를 보여 준다. 이때의 국한문은 

전통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 대부분은 개화기 국한문체라고 일컬을 수 있는데 

이는 한자셔찌 )、}용 δ1 지 q치게 많아 마치 구결의 형식과 ‘n샤한 쩌다‘ 문썩 길이는 

거의 근대짚어와 칸이 장영싱씩 성격이다. 이는 문어체와 」셔셰씩 영석싸 판련하여 일 

및 문답식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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